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즐거운 TV·똑똑한 TV…TV프로그램 <10일·목>

김선호 ▲1986년 5월8일생 ▲2009년 연극 ‘뉴 보잉보잉’으로 데뷔 ▲이후 ‘연애의 목적’ ‘옥탑방 고
양이’ ‘올모스트 메인’ 등 다수 연극 출연 ▲2017년 KBS 2TV ‘김과장’, MBC ‘투깝스’·연기대상 신인

상·우수상 ▲2018년 tvN ‘백일의 낭군님’ ▲2019년 tvN ‘유령을 잡아라’ ▲2021년 tvN ‘링크:먹고 사랑하
라, 죽이게’ 예정

사진제공｜솔트엔터테인먼트

‘멜로 눈깔’ ‘서브 병(病) 유발자’ ‘예뽀(예능 뽀시
래기)’….

공통점 하나 없어 보이지만, 모두 연기자 김선호
(34)를꾸미는수식어다.의미를풀어보면이렇다. ‘쳐
다만 봐도 멜로 느낌이 나고(멜로 눈깔)’, 두 번째 주
인공인 ‘서브 주인공’으로서 인기를 끈 데다(서브 병
유발자), 예능 초보자이지만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
는(예뽀) 사람.

이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별명은 그의 최근
행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. 6일 종영한 tvN 토일
드라마 ‘스타트업’에서 가슴 아픈 순애보 연기를 한
그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‘1박2일’ 시즌4로는
엉뚱한 매력으로 묘하게 시청자를 웃기고 있다.

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. 9일 서면으로보
낸질문에명답이돌아왔다. “실제의김선호라…, 아
마도 그 사이 중간 어디쯤 걷고 있지 않을까요?”

뀫“대세라는 말, 과분할 만큼 큰 사랑”
2009년 연극 ‘뉴 보잉보잉’으로 데뷔해 8년여 동

안 무대에만 올랐다. 안방극장엔 2017년 KBS 2T
V ‘김과장’으로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. 그로부터
3년 후, 방송가에서 주목받는 스타가 됐다. 그야말
로 ‘초고속 성장’이다.

“연기자로서 주목을 받는 건 정말 복 받은 일이에
요. 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만, 어떨
땐 아쉬운 결과를 받기도 하잖아요. 반대로, 지금은
과분할 만큼 큰 사랑을 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
런 만큼 거기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
하고 있어요. 감사함을 잊지 말고 들뜨지 말자는 다
짐을 자주 해요.”

“배우로서 중심을 잃지 말자”는 생각에 드라마가
끝나자마자연극연습실로직행했다.내년 1월8일개
막하는 연극 ‘얼음’을 차기작으로 정한 까닭이다. 쉴
틈 없이 “연극연습에 더열심히 몰두”하고있다.

“‘스타트업’ 최종회방영일이떠올라요. 평소에제
SNS나 팬카페 댓글을 자주 보는 편인데, 그날 드라

마 방영 도중 SNS에 ‘선호야, 너 지금 잘하고 있어’
라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. 하나하나 살
펴보면서 정말 울컥하고 감동했어요. 그동안 고민이
참 많았는데,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
에 큰 힘을 얻었어요.”

뀫“1박2일 형제들은 든든한 내 사람들”
그의 응원군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또 있다. 바로

1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‘1박2일’ 멤버들이다. 연
기자 연정훈, 개그맨 문세윤, 가수 김종민, 딘딘, 라
비 등은 작년 이맘때 처음 만나 이제는 “척 하면 척
하는 사이”가 됐다.

“전국 곳곳의 좋은 풍경도 보고, 맛있는 음식도
먹고.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멤버들과 즐거
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 ‘힐링’이 돼요. 촬영하는 것
같지 않죠.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아진다고 할까요?
형,동생들이모두드라마를챙겨보면서 ‘멋있다’ ‘응
원한다’는 따뜻한 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. 어딜
가도 ‘내 사람들’이라 말할 수 있어 든든해요.”

끈끈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프로그램에 대한 김
선호의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. 최근 인기가 높
아지면서 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‘의심’까지 받았지
만, “다른 멤버들보다도 오래 할 것”이라며 나서서
제작진과 ‘종신계약(?)’했다.

“6개월 정도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오간 경험
이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. ‘요령’까
진 아니지만,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에 감이 생겼
다고 할까요? 평소에는 머릿속에 늘 달고 사는 대
본과 배역을, ‘1박2일’ 촬영장엔 떼어놓고 와요. 그
곳에서만큼은 드라마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멤버들
과 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.”

연기자와 예능프로그램 고정 출연자로 보낸 시
간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쌓아가고 있다. 한때
는 “너무 못한다고 생각해 포기하고 싶었던” 연기
도 이젠 “무엇보다 좋아하는 일”이라 자신 있게 말
할 수 있게 됐다.

“생각해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, 다시 해야겠
다는 다짐도 전부 제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. 자신을
계속 돌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서
있는 곳 어디서든 ‘즐거움’을 찾아낼 거예요. 그게
바로 제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동력이거든요.”

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‘스타트업’ 응원댓글에울컥
‘1박2일’선연기생각다잊죠
“자만하지말자고…곧바로연극무대준비
고정예능 ‘1박2일’ 형·동생응원도든든
제가움직이는원동력은바로즐거움이죠”

오늘 뭐 입지?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진짜인 듯 가짜다. 겨울이면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
될 ‘페이크 퍼’(Fake Fur) 말이다.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
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조털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‘가
짜’처럼 보여야 진짜 같다.

페이크 퍼는 코트보다 편하고 패딩보다 멋스러워서 누
구나 선호한다. 스타들도 컬러, 패턴 등 자신들의 취향
에 맞게 페이크 퍼를 골라 입으며 감각을 뽐낸다.

최근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뷔는 브라운 컬러의
페이크 퍼를 입은 사진을 SNS에 공개해 전 세계 팬들의
시선을 끌었다. 평소 뛰어난 패션 감각을 자랑해온 해온
만큼 사진을 공개하자마자 해당 제품은 곧바로 품절사
태를 일으켰다.

가격은 천차만별이다. 뷔가 입은 것은 해외명품이라
는 점에서 고가에 해당하지만 평균 20만원에서 50만원
으로 비교적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모피에 비해 저렴하
다는 것이 특징이다. 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뷔, ‘페이크 퍼’로 야성미 뿜뿜


